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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제 임상에서 HIV 항체검사 음성 판정을 받 

E II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계속 불안해 

하는 상담자를 상당수 접할 수가 있다. 아마도 항체 

미형성 기간(window period)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

걱정스러워 하고 있는 상담자일 것이다. 항체 미형 

성 기간과 잠복기간의 개념은 서로 다른데, 잠복기 

는 HIV 감염 후 에이즈 관련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

의 기간을 말하며 평균 약 10년이 소요된다. 항체 미 

형성 기간이란 HIV에 감염된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 

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보통 4〜8주정도 소요되나 개 

인에 따라서 아주 드물게 6개월 이후에 양성으로 나 

타나는 경우도 있다.

현재 전 세계적으로 항체 

검 사 법 으 로 HIV 검 색 

(screening)을 하고 있으므 

로 HIV 감염자가 항체 미 

형성 기간에 헌혈 한 경우 

에는 감염여부를 판단할 수 

가 없어 선량한 저|3의 피해 

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. 

이러한 사례가 방송매체를 

통해 부각됨으로써 일반인 

들에게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은 향상되지만 HIV 검 

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는 것으로 생각된다.

마지막 HIV 감염 위험행위 후 최소한 3개월이 지 

났으면 음성 결과는 믿을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난 

후 검사에서 음성이면 더욱 확실한 결과로서 받아들 

일 수가 있다.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항체 

검사로서 HIV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

HIV가 전파될 수 있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원칙이 

라 하겠다.

즉 위험한 성 관계 후 12주전에 부부생활은 콘돔 

을 사용하면서 가능한 절제하는 것이 불행한 경우를 

대비한 HIV 전파를 막는 방법일 것이다. 콘돔은 

HIV 전염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만 사용법이 

올바르지 못하거나, 질이 좋지 않은 콘돔을 사용할 

시에는 전염을 100% 예방할 수 없다. 그리고 위험 

한 성 관계 후 헌혈은 하지 않아야 한다. 감염된 혈 

액을 수혈 받으면 90〜100%가 감염될 수 있으며 

에이즈로의 진행 속도도 빠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 

다. 임상에서 적십자 혈액원에서 나오는 혈액은 안 

심해도 되는지에 대해 흔히 질문을 받는데 안타깝게 

도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.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

헌혈 혈액에 대하여 HIV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 

며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혈액만 사용토록 하고 있 

으나 현재까지 시행되는 항 

체검사법으로는 항체 미형 

성 기간 동안 헌혈된 혈액의 

감염여부를 정확하게 가려 

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.

우리나라의 경우 수혈로 

인한 HIV 전파확률은 수혈 

혈액 약 백만분의 1 정도라 

고한다. 즉 감염자가 항체 

미형성 기간에 헌혈을 함으 

로써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

수 있으므로 향후 헌혈자에 대하여 더욱 예민한 검 

사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위험도를 한층 낮출 수가 

있을 것이다.

결론적으로 HIV 감염 후 항체는 대부분 3개월 이 

내에 양성으로 나타나지만 드물게는 그 이후에도 양 

성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감염 위험행위 후 3 
개월후의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타난 사람도 6개 

월 후에 재검사를 하여 감염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 

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에이즈 예 

방 차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. 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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